
1 32 0 0 8년 6월 1일 일요일 제114호

입술(구순口脣)ㆍ사지 四肢
의 망진

•입술
입은 비위脾胃의 문이며 입

술도 비위에 속한다. 따라서
입술의 상태를 보고 비와 위의
병종을 진단할 수 있다. 입술
은 토(중앙토中央土)에해당되
므로 황홍색黃紅色을 띠면 제
일 좋은 것이며 윤기가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입술이 두꺼우
면 비장에 병이 있는 것이며
(비승脾勝) 입술이 얇으면 비
장에 기운이 미흡한(비허脾虛)
증세이다. 또한 입술이 청색이
면 한증寒症 때문이다. 추우면
입술이 새파랗고 놀라도 입술
이 파랗게 된다. 그런데 항상
입술이 파랗게 되어 있으면 이
는 간장질환이 있는 것이며 어
린이는 소화불량과 경기가 나
타날 수 있다. 입술이 하얗게
되면 허약체질로 인한 빈혈증
ㆍ현기증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술이 흑색을 띠면 신실증

에 의한 하복통의 환자이거나
류마치스 환자로 보며 너무 적
홍색赤紅色이면 비열증脾熱症,
자흑색紫黑色이면 신실증腎實
症, 입술과 입안이 청색靑色이
면 한랭寒冷의 증상이다. 입술
이 터지는 것은 피로ㆍ과로ㆍ
정신피곤의 증상이며 입술이
떠는 것은 한寒이 극심하거나
정신의 흥분이 지나쳐서 오는
것이다.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는 것은 허증虛症의 표시
이며 입을 오므리고 색이 청색
이며 경련이 끊어지지 않는 사
람은 비허脾虛의 증상이다.
입이 비뚤어지는 것은 풍사

風邪가 원인이며 인중이 솟아
오르고 입술이 뒤집히는 것은
비기脾氣가 끊어지고자 함이며
(훌렁 뒤집힌 것은 비승방을
써야 한다) 입술이 위축되는
것은 간풍肝風의 사기가 극심
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입이 쓴 것은 담열膽熱, 입이
단 것은 비열脾熱, 입과 목이
건조한 것은 신열腎熱,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위장에 열이
있거나 당뇨의 증상으로 보아
야 한다.

•사지四肢
손발이 붓는 것은(정강이나

발등을 눌러 누른 자국이 남는
것)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손발이 모두
청색이면 난치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절이
붓고 아프며 동작이 곤란한 것
은 비증脾症이며 손을 떨고 흔
드는 것은 수전증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심허心虛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오므리지 못하거나 펴지 못하
는 것은 모두 불치병에 속한
다. 이는 파게스치병이라고 하
는데 이 역시 심허증세에서 오
는 것이다.
손바닥이나 팔의 피부가 윤

택하고 미끄러운 것은 진액이
충족한 상태이며 건조하고 광
택이 없으면 진액이 부족한 것
이다. 손바닥이 얇으면 복부도
얇으며 손바닥이 두꺼우면 복
부도 두껍다. 손이 튼튼하면
오장육부도 튼튼하고 손이 연
약하면 장부도 연약하다. 손톱
은 근육덩어리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사람의 손톱은 홍색이
면서 윤택하고 반월半月의 백
색이 손톱 뿌리에 있어야 하며
잡스러운 색이나 줄무늬가 있
으면 좋지 않은 것이다.
손톱은 간장肝臟의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영양이

나쁘면 손톱이 자라지 못하고
횡문橫紋이 생긴다. 간승증肝
勝症이면 손톱에 세로 줄무늬
가 생기며 담홍색이면 열이 있
음을 표시하며 담백한 것은 만
성병자이며 허약자이다. 손톱
을 눌러서 희게 되면 손을 떼
고 손을 떼면 홍색紅色으로 돌
아오는 것은 기혈이 충실한 상
태이고 손을 떼어도 원래대로
창백하면 빈혈증이다. 손톱이
얇고 홍색이면 심장질환이나
담낭질환이 깊어진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또 손톱이 새파란
사람은 심장의 판막장애이며
손톱이 황백색이면 간장질환이
다. 손톱이 빨간색이면 피에
열이 있고 흑색은 좋지 않다.
손톱이 짧으면 심장쇠약이며
여성의 월경이 끝났을 때는 약
간 푸른색을 띠는 수도 있다.
엄지(무지拇指)는 간장에 속

하는데 엄지손톱이나 손가락에
이상이 있으면 간승증肝勝症으
로 질환이 나타난다. 둘째손가
락(차지次指)은 심장에 속하는
데 손톱이나 손가락에 이상이
있으면 심승心勝ㆍ폐허肺虛의
병이 나타난다. 특히 심장계통
의 질병이다.
가운데 손가락(장지長指)은

비토脾土에 속하는데 손톱이나
손가락에 이상이 있으면 비승
신허脾勝腎虛의 병이 나타난
다. 정신이상을 나타내는 예도
있다. 넷째손가락(환지環指)는
폐금肺金에 속하는데 손톱이나
손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폐승

간허肺勝肝虛의 병이 나타난
다. 팔의 병도 발생한다. 새끼
손가락(소지小指)은 신수腎水
에 속하는데 손톱이나 손가락
에 이상이 생기면 신승腎勝ㆍ
심허心虛의 병이 나타난다. 다
리의 병도 발생한다. 따라서
손톱이나 손가락을 다치지 않
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건
강해진다.
어제魚際란 엄지손 밑 두툼

한 손바닥 부위를 말하는데 이
부위에 청색의 혈관이 나타나
면 위장에 찬기운이 있는 것이
고 적색의 혈관이 나타나면 위
장에 열이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어제 부위에 넓게 청색이
나타나면(푸르스럼하면) 지방
간이나 복부에 적물積物이 있
는 것이며 이 부위에 열이 있
으면 감기의 표시이다.
어린이의 병은 진찰하기 매

우 어렵다. 그러므로 잘 살펴
서(관형찰색觀形察色) 진단해
야 한다. 양쪽 눈 사이에 청색
이 나타나면 비허脾虛의 증상
으로 경기驚氣인데 이때는 삼
관혈三關穴을 살짝 따주면 곧
치료된다. 삼관혈이란 아기의
왼손바닥을 펴서 둘째손가락의
엄지쪽 모서리, 손가락 머리쪽
에서 첫째마디를 명관命關
( G 1 1 )이라 하고 둘째마디를 기
관氣關(G7), 셋째마디를 풍관
風關( G 3 )이라고 하며 이곳을
소독한 침으로 살짝 따서 피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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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을
내가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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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手指鍼

都巡檢이 되어서는 도성을 쌓
고 하천을 준설하며 요遼를 방
어하는 데 거듭 공을 세워 검
교태위檢校太尉 동평장사同平
章事에 이르렀다. 송 태조가
진교에 이르니 제군諸軍이 황
제로 추대함을 듣고 이를 막으
려다 군교 왕언승에게 피살했
다. 성품이 굳세고 지모가 적
으며 말이 많아 남에게 거스름
을 많이 샀는데 함부로 위협하
고 학대하여 사람들이 한당안
韓�眼이라 불렀다. 당안은 눈
을 부라려 노려본다는 뜻이다.
왕언승은 오대시 촉蜀 사람

으로 자는 광렬光烈이고 검술
에 뛰어나 왕검아王劍兒라는
별호가 있었다. 후당에서 동반
승지東班承旨에이르고 후진後
晋에서 호성지휘사護聖指揮使
가 되었으며 후주에서 산원도
지휘사散員都指揮使를 지내고
송나라에서는 원주방어사原州
防禦使가 되었는데 그가 재임
하는 동안 서촉 변방이 외복하
여 감히 범하지 못했다. 그 찬
시는 다음과 같다.

점검회과입변중點檢回戈入�
中 : 창검을 점검하고 돌아
와 변경으로 들어와서는
임위수명독한공臨危授命獨
韓公 : 위태로움에 임하여
목숨을 바침 홀로 한공 뿐이
네

여하당일왕군교如何當日王
軍校 : 어찌하여 그날 왕군
교는
진살처노누건륭盡殺妻Я累建
隆 : 처자까지 다 죽여 송태
조에까지 누를 끼쳤나
대하장경불가위大厦將傾不
可爲 : 큰집이 기우는데야
도리가 없는 것
고지일목역난지固知一木力
難支 : 나무 하나로 지탱하
지 못할 것 익히 알았네
종연미수당시지縱然未遂當
時志 : 비록 당시의 뜻 이루
지 못했지만
의담충간숙등이義膽忠肝孰
等夷 : 의롭고 충성스런 간
담이야 누가 백이伯夷와 같
겠는가.

165. 인섬성수仁贍城守
오대의 남당南唐에서 있은

일로 제목 인섬성수는 유인섬
劉仁贍이라는 사람이 성을 지
켰다는 뜻이다.
유인섬이 수주壽州를 진수鎭

守할 때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이 군사를 거느리고 회수淮水
에 이르러 자금산채紫金山砦를
다 깨트리니 이경李景의 군사
가 대패하여 여러 장수가 왕왕
사로잡히고 이경의 수장守將
광릉廣陵의 풍연로馮延魯, 광
주光州의 장소張紹, 서주舒州
의 주조周祚, 태주泰州의 방눌
方訥, 사주泗州의 범재우范再
遇 등이 혹은 도주하고 혹은

항복하여 거의 지킬 수가 없었
다. 이경의 군신君臣마저도 모
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표전表
箋을 받들고 나가 신하를 칭하
며 토지를 할양하고 공부貢賦
를 바치면서 성관誠款을 나타
내는데 유인섬만이 홀로 굳게
지키니 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인섬의 아들 유숭劉崇이

간하다가 그 아버지가 병이 든
것을 요행삼아 여러 장수와 모
의하여 나가 항복하려 하니 유
인섬이 이를 알고 아들을 참수
斬首하라 명했다. 감군사監軍
使 주정구周廷構가 중문中門에
들어와 곡하면서 구하려 하였
으니 유인섬이 듣지 않고 그
아들을 목베게 하였다. 이에
모든 사졸이 감읍感泣하여 죽
음으로써 성을 지키기를 원하
였다.
그러나 유인섬이 병이 심하

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
부사副使 손우孫羽가 거짓 유
인섬의 글을 만들어 성을 들어
항복했다. 주 세종이 유인섬을
떠메어 오게 하여 장막 앞에
이르자 오래 차탄을 하고는 옥
대玉帶와 어마御馬를 하사해서
는 다시 성으로 들어가 병을
치료케 하였다. 유인섬은 그날
죽었다.
유인섬은 오대시 남당의 팽

성彭城 사람으로 자가 수혜守
惠였다. 이경은 남당의 원종元
宗으로 초명은 경통景通인데
경璟으로 고쳤다가 다시 경景

으로 했으며 자는 백옥伯玉이
다. 후주의 군대가 남하하자
국토를 떼어주고 칭신稱臣하며
제호帝號를 버리고 국주國主라
하였다. 학문을 좋아하고 시사
詩詞에 능했다. 그 찬시는 다
음과 같다.

주사남하도회동周師南下到
淮東 : 주나라 군사가 남하
하여 회수의 동쪽에 이르니
공함제주납후동攻陷諸州拉
朽同 : 여러 고을 함락시킴
썩은 나무를 꺾음과 같고
거국칭신모남관擧國稱臣謀
納款 : 온나라 신하를 칭하
며 정성을 바칠 것 모의하는

데
영성고거독유공창城孤拒獨劉
公 : 농성으로 외로이 항거
함은 유공뿐이네
대의유래멸지친大義由來滅
至親 : 대의로 말미암음 지
친도 멸하니
위군주자작순신爲君誅子作
純臣 : 임금 위해 자식을 죽
여 순수한 신하 되었네
성위병극유견수城危病(22)猶堅
守 : 성이 위태롭고 병이 심
해도 오히려 굳게 지켜
열일고충동세인烈日孤忠動世
人 : 열일같은외로운충성이
세인을움직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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